
가네보, ‘자연분해 섬유’를 제품화하여 여성용 내의로 시험생산 

 

일본 가네보사에서는 생분해성 섬유를 사용하여, 천연섬유의 촉감을 갖는 

여성용 내의, 팬티스타킹, 블라우스 등의 시제품생산을 시작하였으며, 1995년

부터 본격적인 판매를 개신한다. 

지구환경보전 때문에 천연섬유와 똑같이 자연분해되는 섬유의 개발을 추

진하고 있지만, 가네보사와 같이 섬유제품을 만들어 시장화하는 것은 처음이

다. 

부직포, 어망, 낚시줄과 같은 비의류용 제품의 개발도 포함하여 3년안에 

연간 1,000t정도의 매상을 목표로 하고, 신섬유의 육성에 전력하고 있다. 

합성섬유는 일반적으로 폐기시켜도 부패되지 않기 때문에, 새의 몸에 얽힌 

그물, 이불이나 카펫의 폐기와 재활용 등이 환경문제의 관점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로 되었다. 지금까지 이들은 소각처리해 왔지만, 합섬업계에서는 섬

유나 포장용 필름, 성형된 수지제품 등에 공통되는 해결책으로서 자연계의 

박테리아가 분해할 수 있는 폴리머의 개발에 힘써 왔다. 

현재, 이 분야에서 알려져 있는 것으로는 ICI(현재, 제네카)사의 바이오폴, 

소화고분자사의 비오노라, 유니티카사의 카프로락탄, 일본합성화학의 마터비

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네보사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가네보사의 경우에 도진제작소가 개발한 폴리유산 수지 ‘락티’를 섬유로 

개발함으로써, 필라멘트나 스테이플로 만들어 본격적으로 사업화 하고 있다. 

이 새로운 섬유의 명칭은 미공개이고, 원사는 장섬유가 20~1,000den이고 

단섬유는 1~20den이다. 

화학적으로는 일반 합섬이 방향족인 점에 비하여 지방족 에스테르 결합을 

가지며, 결정성이 높아 ‘드라이하고 매끄러워 본래의 실크에 가깝다’고 한다. 



또한, 융점 170℃(나일론의 융점 115℃), 강력 4.5g/den(나일론과 비슷함). 흡

수성은 합섬과 다르다. 염료는 분산염료를 사용하고 염색방법과 효과는 변화

가 없다. 

이 섬유의 최대특징은 다음과 같다. 

○ 합섬이면서 천연의 원료(전분-유산, 알코올)를 사용함으로써 자연순환형

의 새로운 섬유인 것이다(폴리에스테르의 경우에는 석유로부터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로콜을 추출하여 원료로 함.) 

○ 생분해성의 속도제어가 가능하다. 

○ 기존의 합섬과 같은 물성과 실크와 같은 태를 갖는다. 

결점으로서는 가격이 높아서 1kg당 1,000엔 정도로 예정되고 있는데 ‘생분

해성’이라는 기능에 비하여 폴리에스테르의 약 3배 정도 되는 가격이 경쟁력

이 있는지에 대해 시험판매의 성과를 기대해 본다. 

 


